열매맺는 소그룹지도자를 위한 편지

2003년 10월 22일 제61호

열린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십시오.

소그룹원들과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 이번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에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열린 마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열린 마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턱수염을 기르지 않았던 젊은 시절의 링컨(미국 16대 대통령)사진을 보면 긴 얼굴에 너무 말라서 움푹 꺼진 뺨 때문에 마치 병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그가 수염을 기르게 된 것은 여윈 얼굴이 훨씬 보기 좋고 부드럽게 보일 거라는 한 소녀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편지에는 턱수염을 기르면 여자들이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을 부추겨서 꼭 당신을 찍을 거라는 말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링컨은 소녀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고 충고대로 턱수염을 길렀고 그 결과 훨씬 부드럽고 사려 깊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열린 마음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소그룹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리더는 소그룹원들의 반응에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적은 반응에도 귀 담아 듣고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2. 열린 마음은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구성원들의 입술에서 인도자를 당황케 하는 질문 혹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자가 자신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교리 내용을 질문 받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자 체면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자존심이 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다음과 같이 정직하게 답변한다면 오히려 구성원들은 인도자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연구하여 다음 모임 때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연구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자는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도자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열린 마음은 소그룹원들을 하나되도록 노력하는 것.

소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대화하고 친밀도를 더하는 정도를 떠나 더 많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되는 것을 말합니다. 히10: 24,25에는 성도의 교제를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꼭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인도자가 먼저 소그룹원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야 그 모임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모임을 사모하게 되며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정직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그룹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위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품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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